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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소외감이 부정적 정서로 

인한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에 미치는 영향

민 하 영(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이 윤 주(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문제제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New Health Plan 2010)안에 마련한 ‘비만관리대책(안)’은 비만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측면 및 심리정서적 측면에

서 비만 예방을 위한 기초 정보를 탐색하고자 대구경북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89명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학년)의 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소외감과 섭식행동동기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 첫째,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는 성별에 따라 연령(학년)에 따라 그리고 심리적 소외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성별과 연령(학년) 그리고 심리적 소외감의 상대

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셋째, 남/녀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는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 넷째, 남/녀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 섭식행동동기는 배하영과 이민규(2004)의 부정적 정서로 유발된 섭식동기척도 9문항을 5점 리커

트로 측정하였으며, 심리적 소외감 척도는 강완숙과 유안진(2000)의 소외감 측정 척도를 중고등학생에 맞게 

보완하여 40문항 5점 리커트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의 t검증, 일원변량분석, 
이원 및 삼원 변량분석, Scheffe' 사후 검증 및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 <.0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 첫째,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t=-2.96**),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t=-3.23**), 그리고 소외감이 높은 집단이 중간 이하 낮은 집단(F(2,386)=7.15**)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소외감(β =.17***), 성별(β =.14**), 연령(학년)(β =.11*)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학생의 섭식행동동기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t=-2.88**), 소외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F(2,186)=3.61*)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여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소외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2,197)=3.25*). 넷째, 남학생의 섭식행동동기는 독립변

인인 소외감(β =.20***)과 연령(학년)(β =.16*) 중 소외감에 의해 보다 더 많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섭식행동동기는 소외감(β =.19**)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표 3> 부정적 정서로 인한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성별, 연령(학년)과 심리적 소외감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결과 (n= 389)

단 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섭식행동동기
F값(df) R2(adjR

2) △R2

B(SE) β

1단계 소외감 .08 .02 2.04*** 16.81***(1,387) .04(.04) .04

2단계
소외감

성
.08

2.10
.02
.73

.20

.14
***
** 12.71***(2,386) .06(.06) .02

3단계
소외감

성
연령(학년)

.06
2.01
1.57

.02

.73

.76

.17

.14

.11

***
**
*

10.00***(3,385) .07(.07) .01

논의 및 결론 : 남녀 중고등학교 청소년 모두 소외감이 높은 청소년은 부정적 정서상황에서 보다 많이 섭식

행동동기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 의한 섭식행동동기가 비만을 초래하는 폭식행동을 보다 더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배하영․이민규, 2004)됨을 고려할 때, 소외감이 높은 청소년, 특히 섭식행동

동기가 중고등학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남학생보다 높은 섭식행동동기를 가진 여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섭식행동 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에 제공되는 것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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